
불량 태양전지 모듈 800장 파기…
에스에너지, 품질향상 결의하는 이색다짐 … 직원들 인식개선 위해

국내 벤처기업인 에스에너지가 1년치 태양전지 모듈 불량제품을 파기함으로써 품질 향상을 결의하는 이색

적인 행사를 열었다.

1월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에스에너지는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 광장에서 1년

간 생산한 태양전지와 태양전지 모듈 불량제품 800여장을 모두 부숴버렸다.

에스에너지는 2009년 매출액이 1400억원으로, 불량률이 0.08%인 것을 고려하면 부숴버린 제품의 액수는 12

억-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.

품질기준을 따르지 못한 제품을 폐기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편, 직원들의 구태의연하고

무사안일에 젖은 사고방식을 폐기하려고 마련됐다.

이재복 공장장은 “태양전지와 태양전지 모듈의 불량품은 먼지나 머리카락 등 아주 작은 것들이 생산과정에

들어가면서 만들어 진다”며 “평소 미처 챙기지 못한 사소한 원인으로 생긴 피해가 무려 13억원에 달한다는 경

각심을 일깨워주고,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”고 강조했다.

또 “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25-30년인데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

도 있다”며 “2010년에는 더욱 품질에 신경을 써서 불량률을 태양전지 1000개 당 4개 정도로 대폭 낮추겠다”고

말했다.

에스에너지는 태양전지 모듈과 시스템을 설치하는 전문기업으로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며 2009년 매출액이

1400억원을 기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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